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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has consistently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key research 
pillars in the grand scope of trade studies. In this paper, we conducted critical review on literature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from 1975 to 2019. 
Especially, this paper analyzed ‘when di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ppear in Korea Trade Review for the first time?’, ‘how many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so far?’, ‘what topics have the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mainly described?’, and 
‘what research methods have the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adopted?’ In particular, this paper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issues in leading global journals and thos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ould be 
suggested regarding wha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studies will be meaningful to 
be published in the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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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역학회지 (Korea Trade Review)”는 한국

을 대표하는 선도 학술지 가운데 하나이다. 

1975년 “무역학회지”가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무역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국제경영 (international management) 

역시 무역학 분야 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

분으로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2개의 학술지 즉, “국제경영연구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와 “국제경영

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가 창

간되기 훨씬 전부터 “무역학회지”에는 국제경

영 분야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어 왔다(Kwon 

Ki-Hwan, 2014).1) 이 점에서 “무역학회지”를 

한국 국제경영 분야 연구와 관련된 원조 학술

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

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었던 연구 논문들 가운데 국제화, 해외직접

투자, 다국적기업 경영 등 국경을 넘어 수행되

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

한 세부 주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 연구 성

과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언제 처음

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성과가 “무역학회

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는가?’, ‘국제경영 분야

의 논문들이 “무역학회지”에 얼마나 빈번하게 

게재되었는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

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주로 어떠한 주제에 관

하여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논문들에서는 어

떠한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해 왔는가?’ 등에 관

하여 살펴보았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

1) “국제경영연구(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는 

1990년 한국국제경영학회에서 창간하였으며, “국제

경영리뷰(International Business Review)”는 한국국

제경영관리학회에서 1997년 창간하였다. 

는 무역과 국제경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본 논문이 채택

하고 있는 분석 체계에 대하여 정리해볼 것이

다. 국제경영 분야에 대해 세분화를 시도했던 

기존 연구들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국제경영 

분야를 몇 개의 세부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

는지 제시할 것이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국제

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

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각 

세부 연구 영역별로 학술적 혹은 실무적으로 

나름 의미를 지닌 일부 연구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섯 번째 부분에

서는 지금까지 “무역학회지”를 무대로 펼쳐진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을 짓고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

다.

Ⅱ. 무역과 국제경영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무역과 국제경영 간

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무역이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이며 국

제경영이 무역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영 분야는 무역학 연구를 구성하

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으로서 
무역

국제경영이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을 지칭한다.2) 그런데 마음

2) 국제경영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다

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Cho 

Dong-Sung (2001)은 국제경영을 “국경선을 넘어서

거나 2개 국가 이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영 활동”

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Kang Tae-Goo (2002)는 

국제경영을 “재화, 서비스, 기술, 자본, 인력, 정보 등

을 포괄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사적 사업 활동”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Hill 

(2011)은 국제경영을 “국제적인 무역이나 투자에 관

련된 경영 활동”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Cavus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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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뛰어넘어 사업을 여러 국가에서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

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업가정

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관련 일부 

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제경영 논의들에

서는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야 기업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서, 해외직접투자, 글로벌 제휴, 본사-자회사 공

동 연구개발, 혹은 관리자 현지 파견 등과 같은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행적인 경험과 지식이란 일반적으

로 수출 혹은 수입 활동을 통해 해당 기업이 획

득한 현지 관련 고객, 유통, 물류, 시장, 경쟁, 

문화, 언어, 제도, 정책, 법률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혹은 수입

은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현지 법인 설립, 글로

벌 인수합병 등 여타의 국외 시장 진입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

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여타의 국외 시장 진

입 방식에 비해 수출 혹은 수입은 상당한 규모

의 투자나 몰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경영 관리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나 위험 역시 적은 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격적인 국제경

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무역을 구

성하는 기본 활동, 즉 수출과 수입을 통해 현지

와의 다양한 거리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무역은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이다. 

2. 무역 확대의 촉매제로서 
국제경영

국경을 넘어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을 지속

해 나갈수록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경영 활동의 

폭, 깊이, 그리고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다양

한 국가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사업에서의 지식

Knight, Riesenberger, Rammal, and Rose (2014)는 

국제경영을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거래 

및 투자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축적되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진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 

활동의 다양성이 커지며, 사업의 계열 구조가 

심화되고, 복잡한 전략적 선택을 신속하게 단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 경영자가 등장하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서의 특성과 

면모를 공고히 구축하게 된다. 

독립적 수출 혹은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개

별 기업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네트

워크라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

업은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 

조직 구조, 그리고 관리 시스템의 유기적인 네

트워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을 구

성하는 본사와 현지 자회사 사이에서 혹은 현

지 자회사들 사이에서 제품, 서비스, 기술, 자

금, 천연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의 이동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혹은 현지 자회사들과 관계를 맺

고 있는 더 많은 수의 협력 기업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거래와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화는 이러한 거래와 이동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제경영 활동의 

폭, 깊이, 그리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무역 규모

의 확대, 무역 빈도의 증가, 그리고 무역 대상의 

다양화 등을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점

에서 국제경영은 무역 확대의 촉매제이며 궁극

적으로는 무역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으로서 자

리매김하게 된다. 

Ⅲ. 분석 체계

학술지 게재 논문들을 어떠한 분류 체계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는 

비판적 문헌 고찰의 진행 과정 및 성과와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세분화하

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이슈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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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

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세부 연구 영역 도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주제를 몇 가지로 세

분화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sterle and Wolf, 

2011; Pisani, 2009).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제

경영 분야의 미래 연구 영역을 개념적으로 체

계화 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수행된 바 

있다(Reiche, Lee, and Allen, 2019; Buckley, 

Doh, and Benischke, 2017; Doh, Luthans, and 

Slocum, 2016; White III, Guldiken, Hemphill, 

He, and Khoobdeh, 2016). 

대표적인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Ricks, 

Toyne, and Martinez (1990)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8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를 전략, 구조

와 통제, 조직 행동,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기업-정부 관계 관리, 정보/기술 이전, 그리고 

참여(개입)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국제경영 분야의 대표적 국제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서는 어떤 주제의 국제경영 분야 연

구를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면

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델파이 

조사와 문헌 분석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던 

Wright and Ricks (1994)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6가지 주제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이

들의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에 대해 국제경

영 기업의 전략과 목표, 국제경영에 대한 정치

적/경제적 환경의 영향, 국제경영 기업의 관리

와 관련된 국가 문화 간 관련성, 국제경영 기업

의 관리적 성과, 국제경영에서의 정보 이전, 그

리고 다국적기업의 조직과 유효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 

Pisani (2009)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체계적

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주제를 살펴

본 대표적인 연구로, Werner (2002)의 논문을 

강조한 바 있다. Werner (2002)에서는 국제경

영 분야를 12 가지 세부 연구 영역으로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 방식, 국제 합작 투자, 

해외직접투자, 국제 거래, 지식이전, 전략적 제

휴와 네트워크, 다국적기업 경영, 본사-자회사 

관계, 자회사와 본사의 경영진 관리, 그리고 현

지 파견자 및 인적자원관리로 정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 가운데 Werner 

Table 1. Specified Research Area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Field 

Specified Research Area Abbreviation Notation

(1) Global Business Environment GBE 

(2) Internationalization INT 

(3) Entry Mode ETM 

(4)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5)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JV 

(6) Strategic Alliances & Networks SAN 

(7)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nagement MCM 

(8) Headquarter-Subsidiary Relations HSR 

(9) Transfer of Knowledge TOK 

(10) International Finance IF 

(11) Global Top Management GTM 

(12)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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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채

택하였다. Werner (2002)에서 제시된 12 가지 

세부 연구 주제들은 후속 연구들에서도 빈번하

게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이면서 최근의 국제경

영 현상들을 상당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Werner (2002)가 강조

한 바 있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거래 

영역을 제외하고 외환, 환율, 환위험, 국제 조세 

및 지불 관련 국제 재무를 국제경영 분야의 하

위 연구 영역으로 추가하였다.3) 

2. 분석 방법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더욱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

서는 게재된 개별 논문들이 국제경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들에서 어떤 세부 영

역과 관련된 연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연구자가 국제경영 분야 연구의 세

부 영역을 규정한 기존 문헌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앞

서 설명했던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

을 12 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각

각이 논문 제목, 주제어, 요약문, 연구 가설 또

는 명제,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별 논문들의 세부 연구 영역

을 1차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게재 논문들은 연구자들 간 견해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자 간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일부의 

게재 논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

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의견이 상이한 경

우에는 연구자 각각이 본인의 1차 분석 과정과 

결론에 관하여 설명한 이후에 공동으로 다시 

3) 이와 관련하여, 무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접 학문 

분야와의 관계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무역학회

지” 메타 분석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 마케

팅을 무역학 연구의 중요한 독립 연구 주제로 상정한 

바 있다(Kwon Ki-Hwan, 2014). 

합의하여 해당 논문의 세부 연구 영역을 확정

하였다. 특히, 게재 논문이 복수의 국제경영 분

야 세부 연구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가

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하고자 연구자 

간 논의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역학

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저자, 발간 연도, 제목, 세부 연구 영역,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

들이 “무역학회지”에 얼마나 빈번하게 게재되

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은 주로 어떠한 세부 연구 주제에 관하

여 다루고 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

경영 분야 논문들은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하

고 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

야 논문들 가운데 12가지 세부 연구 영역별로 

좀 더 특별한 의의와 시사점을 지닌 논문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4) 

무엇보다도,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

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 분야 연구의 

중심 축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경영에 대한 연

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노력과 변화가 이루

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Ⅳ. 분석 결과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창간 이래로 2019년까

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 시기별 연

구 동향, 그리고 세부 연구 영역별 연구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4) 세부 연구 영역별 관심 논문 선정과 관련하여, 본 논

문에서는 게재 당시 연구 주제의 중요성, 연구 내용

의 시의성, 무역 관련 연계성, 그리고 방법론 관련 체

계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의 합

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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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동향

1) 전반적인 동향

1975년 창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무역학

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

들의 전반적인 게재 추이를 정리해보면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

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수출입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338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부 연구 영역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게재된 영역은 모두 59

편의 논문 이 게재된 해외직접투자 영역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드물게 게재된 영

역은 모두 6편의 논문이 게재된 글로벌 경영진 

영역이었다. 

2019년 모두 31편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

문들이 게재된 것과는 달리, 1975년 “무역학회

지” 창간호에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이 게

재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338편 가운데 “무

역학회지”에 최초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

이 게재된 것은 이듬해인 1976년이었다. 당시 

게재된 논문은 중앙대학교 한주섭 교수가 저술

한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Its Characteristics” 였다

(Han Joo-Sup, 1976).5) 

해당 논문에서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글로

벌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다국

적기업의 특징, 즉 기원, 개념, 진화 패턴, 그리

고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속성 등에 관하여 묘

사하고 있다. 당시 한국 경영학계에 다국적기

업 개념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

할 때 이는 매우 선도적인 연구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Kwon Ki-Hwan, 2014).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

부 연구 영역들 가운데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

화, 진입 방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영역에서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15% 내외로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적 제

휴 및 네트워크, 다국적기업경영, 국제 재무, 그

5) 해산 한주섭 교수는 2020년 여름 타개하셨다. 

리고 국제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5~10%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

었다. 반면에 국제합작투자, 본사-자회사 관계, 

지식 이전, 그리고 글로벌 경영진 영역에서는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5% 미만의 소수 논문

만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부 영역

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많은 연구 관심과 노력

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시기별 동향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의 시기별 “무역

학회지” 게재 흐름을 파악하고자 본 논문에서

는 해당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을 진

행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개척기이다. 개척기는 창간 

이후부터 1990년까지 15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무역학회지”에 0.75편이 

개재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성장기이다. 성장

기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의 기

간이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

들은 “무역학회지”에 해마다 평균적으로 5.6편

이 개재되었다. 가장 최근의 마지막 시기는 발

전 가속화기이다. 발전 가속화기는 2001년 이

후부터 최근까지 2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해

마다 평균적으로 “무역학회지”에 14편이 개재

되었다. 

3) 연구 방법 동향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

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

구 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 번

째는 과거 발표된 통계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재구성하여 논의 전개를 위한 증거로 제시하는 

기초 자료 분석 (basic data analysis)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 및 패키지

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계량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이다. 세 번째는 과

정 중심적인 특성을 시도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인터뷰 혹은 사례 연구 등을 활용한 질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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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blication Tren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Trade Review"

(1)
GBE

(2)
INT

(3)
ETM

(4)
FDI

(5)
IJV

(6)
SAN

(7)
MCM

(8)
HSR

(9)
TOK

(10)
IF

(11)
GTM

(12)
IHM

Total

1975
1976 1 1
1977
1978
1979
1980
1981 1 1 2
1982 1 1
1983
1984 1 1
1985 1 1
1986 1 1
1987 1 1
1988 1 1
1989
1990 1 1 2
1991 1 1 1 3
1992 1 1 2
1993 1 1 3 2 7
1994 1 1 1 3 6
1995 4 1 3 2 10
1996 2 2 1 5
1997 1 2 1 1 5
1998 1 1 1 3
1999 2 3 1 2 8
2000 1 3 1 1 2 8
2001 2 1 2 1 1 1 8
2002 3 1 1 1 1 7
2003 1 1 2 1 1 1 7
2004 1 1 3 1 2 1 1 10
2005 1 2 1 2 2 2 10
2006 1 4 1 1 2 9
2007 1 2 4 2 2 1 1 1 1 15
2008 1 3 4 1 2 1 1 1 14
2009 2 2 4 1 1 1 1 1 1 14
2010 3 6 1 2 1 2 3 1 1 20
2011 3 1 5 1 1 3 1 15
2012 2 1 1 2 1 1 1 1 1 1 12
2013 8 2 2 3 3 2 2 22
2014 2 5 3 1 1 1 13
2015 3 3 1 1 2 2 12
2016 3 1 1 4 1 1 1 1 1 14
2017 3 2 1 2 1 1 1 4 2 17
2018 1 3 1 4 2 3 5 1 20
2019 5 4 10 1 4 1 6 31
Total 47 53 43 59 12 19 25 12 13 30 6 19 338
Ratio
(%)

13.9 15.7 12.7 17.5 3.6 5.6 7.4 3.6 3.9 8.9 1.8 5.6 100

* GB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NT: Internationalization, ETM: Entry Mod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JV: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SAN: Strategic Alliances & Networks, MCM: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nagement, HSR: Headquarter-Subsidiary Relationships, TOK: Transfer of Knowledge, IF: 
International Finance, GTM: Global Top Management, IHM: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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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analysis)이다. 네 번째는 주요 개

념의 정리 및 새로운 연구 주제의 도출을 지향

하는 개념 분석 (conceptual analysis)이다. 다

섯 번째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한 복합 분석 (mixed analysis)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

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서 주로 활용 및 적

용되어 온 연구 방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다. 

전술한 연구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활

용되어 온 것은 계량 분석이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 가운데 79%

가 계량 분석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어서 질적 분석과 개념 분석 방법이 일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초 자료 분석

은 2000년대 이전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완결

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복합 분석은 

2000년 이후 일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세부 연구 영역별 주요 내용

여기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부 연구 

영역별로 “무역학회지” 게재 논문들에 대한 문

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특히, 선도적인 글로벌 

학술지에 나타난 국제경영 분야의 최근 연구 

흐름과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세부 영역별 연구 논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였다.6) 

6)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논문이 게재된 선도적인 글로

벌 학술지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1) 글로벌 경영환경 

글로벌 경영환경이란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 차원의 외부 요인

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통제 불가

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략 및 기능 차

원에서 빈번하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을 유발하

고 위험을 현실화 시킨다.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

요 연구들에서는 국제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환경의 주요 내용과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지, 산업 및 경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

떠한지,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정치, 정책 

관련 환경 변화가 유발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

인지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Aguilera 

and Crespi-Cladera, 2016; Boddewyn, 2016; 

Hutzschenreuter, Kleindienst, and Lange, 2016). 

지난 40여 년 간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글로벌 경영환경 관련 47편의 논문들 역시 시

장 개방, 국가 문화 차이, 기후 변화, 사회적 책

임, 그리고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급부상 관련 

의미와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본국

인 한국의 거시적 환경 특성과 제도적 변화 방

International Management, Global Strategy Journal, 
International Trade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rganization Science, Journal of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Research Policy, 
Long Range Plann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Journal of Finance, 
Decision Science, 그리고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 등을 검토하였다. 

Table 3. Research Method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Basic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Conceptual
Analysis

Mixed
Analysis

Total

Frequency 5 267 28 29 9 338

% 1.5 79.0 8.3 8.6 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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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관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

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부정부패, 

사회적 책임, 국가 혁신 정책 등 최근 들어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도적 혹은 정치적 환

경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ervo-Cazurra, 2016; Kolk, 2016; Kostova 

et al., 2020).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글로벌 경

영환경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4>와 같다.7)

2) 국제화 

국제화란 기업이 본국 국경을 넘어 본국이 

아닌 여타의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국경을 넘는다는 측면에서 국제화란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하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7) 지면상의 제약과 저자들의 능력 부족으로 의미있는 

모든 논문을 다 소개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국제화에 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

에서는 국제화를 유발하는 동인, 조기 국제화 

등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 측면의 특성, 국제

화와 상호작용하는 요인, 수준이나 범위 혹은 

속도와 관련한 국제화 관련 측정 이슈, 그리고 

국제화로 인한 미시적 혹은 거시적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Paul and Sánchez-

Morcilio, 2019; Beugelsdijk wt al., 2018; Reuber 

et al., 2018). 

창간 이래로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어 온 국제화 관련 53편의 논문들 역시 국제

화 영향 요인, 국제화 관련 조절 변수, 국제화에 

따른 경영 성과, 기능 차원의 국제화, 그리고 신

흥 시장으로의 국제화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

에서는 국제화 동인으로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의 중요성,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간의 관

련성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도 하였다. 

국제화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

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산업 간 국제화 차이, 

국제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 국제화

의 질적 성과 파악, 그리고 디지털화를 반영한 

Table 4.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Chi Sung-Pyo
(2002)

US, other poor 
countries

Game tree 
analysis

Identif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as changes in 
the global game model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Kim Soon-Woo, 
Kim Byoung-Goo, 
and Lee Chun-Su
(2011)

159 Companies in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Survey, 
Regression

Market environment, CEO, corporate 
characteristics affect the build of 
Guanxi in China, but costs are incurred

Kim Min-Hee, 
Kim Min-Ho, and 
Oh Han-Mo (2016)

389 University 
students in 
Jeollabuk-do

Experimental 
design,
T-test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prefer fair 
trade products to general products, and 
they want to pay a premium price for 
fair trade certified products

Ha Hong-Youl
(2019)

254 Chinese 
Consumers use 
Korea cosmetics

Survey, 
SEM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love for 
the brand on customer loyalty and the 
moderated effect of shopping value and 
gender difference and presentation of 
target market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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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이론 재구축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Gulanowski, Papadopoulos, 

and Plante, 2018; Kriz and Welch, 2018; 

Knight and Liesch, 2016; Johanson and Vahlne, 

2009).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화 분

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5>와 같다.

3) 진입 방식 

진입 방식이란 본국이 아닌 여타의 국가 시

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기업이 활용할 수 있

는 수단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세 가지 진입 방식, 즉 수출입 방

식, 계약에 의한 방식, 그리고 직접투자에 의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입 방식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

구들에서는 진입 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입 방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분 구

조와 진입 방식 간의 관련성, 그리고 진입 방식

과 조직 요소 간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Zhao, Ma, and Yang, 2017; Klier 

et al., 2017; Shen, Puig, and Paul, 2017; Dikova 

and Brouthers, 2016).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진입 방식 관련 43편의 논문들 역시 진입 방

식 선정 관련 기업 내외부의 영향 요인, 산업별 

진입 방식의 특성, 진입 시장에서의 경쟁 방식,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요 신흥시장 관

련 진입 방식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

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진

입 방식 관련 정책 지원의 영향,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살펴

보기도 하였다. 

진입 방식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진입 방식 결정 

프로세스, 신흥 시장 진입 방식의 특성, 그리고 

인지 혹은 행위 관련 특성을 반영한 진입 방식 

이론 재검토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Table 5.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ization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Ki-Hwan
(2006)

Conceptual 
analysis

Proposing criteria as strategic 
similarities for similarity of management 
environment, exploitation of exist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resources 
and capabilities at each decision stage

Ban Hye-Jung
(2010)

KIS-VALUE, Internet, 
and newspaper data 
of 289 companies in 
KOSPI

Regression Investment propens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globalization, 
but geographic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have a negative 
moderated effect

Hwang 
Kyung-Yun and 
Cho Dae-Woo 
(2013)

KIS-Value data of 
867 export-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in 
KOSPI or KOSDAQ

Regression Innovative activities need to be carried 
out consistently in order to facilitate 
manufacturer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Choi Yu-Ri and 
Bang Ho-Yeol
(2019)

150 companies listed 
in the KORCHAM 
and the KVBA

Survey,
SEM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globallization opportunities (exploration: 
innovation, financial transactions, 
exploitation: attractive, efficient) affect 
the performance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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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Stefano, Larsen, and Piscitello, 

2019; Schwens et al., 2018).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진입 방식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

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6>과 같다.

4)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란 경영 지배를 유지하며 본국

이 아닌 여타 국가로 자본, 노동, 기술, 설비 등 

다양한 경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혹은 내부개발 방식 혹은 인수합병 방식에 의

해 추진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O-L-I 패러다임과 내부화 이론을 

논의 전개의 근간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동

기,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영향 요인, 해외직접

투자의 시기, 해외직접투자 입지 선정, M&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해외투자철수 유발 

요인, 그리고 본국 및 투자 대상국 관련 해외직

접투자의 성과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

추어 왔다 (Paul and Feliciano-Cestero, 

forthcoming; Paul and Benito, 2018; Erel, 

Liao, and Weisbach, 2012; Fetscherin, Voss, 

and Gugler, 2010; Buckley and Casson, 2009; 

Dunning, 2000).

창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해외직접투자 관련 59편의 논문들 역시 한

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동인, 한국 기업의 신흥 시장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의 재무적 성과, 경제 성장이나 혁신 등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활성화 시키는 동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정책 및 제도적 특성이 해외직

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으로의 투

자 철수 동인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

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해

외직접투자가 지식 활용 및 창출에 미치는 영

향이나 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도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Table 6.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Entry Mod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Lee Cheong-A 
and Bang 
Ho-Yeol
(2008)

93 companies 
listed in the KITA

Survey, 
Moderated 
logistic 
regression

Cultural factors as well as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 the choice and 
performance of the approach in 
selecting the overseas market entry 
mode

Rhee Dong-Kee, 
Park Chul-Hyung 
and Cho 
Young-Gon
(2009)

Business reports 
of 186 companies 
listed on 
KOSDAQ

Logistic 
regression

Companies prefer independent 
investment than joint ventures in open 
culture because the open local cultur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market 
development and successful entry

Kang Tae-Koo 
and Choi 
Sung-Uk (2012)

130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KOTRA's Foreign 
Investment 
Directory

Survey, 
Regression 

The more experience in overseas 
business, the more asset specificity, 
and the higher knowledge intensity, 
the more incremental entry mode such 
as exports

Han Byoung-Sop 
and Park 
Eun-Kyoung
(2016)

1610 M&As from 
Chinese 
Companies in 
Zepyr DB by 
Bureau Van Dijk

Probit analysis Reduces the likelihood of M&A failures 
for participating companies with 
diverse nationalities, identical 
industries, and targe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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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L-L-L 모형이

나 Springboard 모형의 적용 가능성, 신흥시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역 혹은 도시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디지털화가 해외직접투

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Shen and Puig, 2018; 

Buckley, 2016; Jain, Kothari, and Kumar,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직접

투자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

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7>과 같다.

5) 국제합작투자 

국제합작투자란 지분을 보유한 하나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와 달리, 

국제합작투자에서는 경영 지배, 사업 추진, 그

리고 성과 배분 측면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선

정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파트너 선정 관련 영향 요인, 합

작 지분 비율 결정, 파트너 간 상호 작용 및 관

계 관리, 국제합작투자와 여타 진입 방식에 대

한 비교, 국제합작투자 관련 위험 요인, 그리고 

국제합작투자의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

어 왔다(Hennart, 2019; Mohr, Wang, and 

Goerzen, 2016; Nippa and Beechler, 2013; 

Beamish and Lupton, 2009).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

합작투자 관련 12편의 논문들에서는 합작투자

Table 7.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ang Seok-Min 
and Seo 
Min-Kyo (2011)

118 panel data for 
2001, 2003 and 2005 of 
50 countries

Regression Religion-related regulations in 
local countries have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FDI by U.S. 
companies

Park Jung-Min, 
Song Yun-Ah, 
and Lee Jae-Eun
(2013)

M&A data in Thomson 
Financial’s SDC 
Platinum, 
335 FDI firms listed in 
FDI Directory of 
Export-
Import Bank of Korea

Survey, 
Regression 

The higher the similarity of 
management style and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acquiring firm and acquired firm, 
the higher the speed of integration 
after acquisition

Han Byoumg-Sop
(2015)

'89~'10 data in DB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CEI's DB of China, 
etc.

Zero-inflated 
poison 
regression,
Tobit 
regress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egal practice have a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and attract 
active investment

Ryoo Sung-Woo 
and Mun 
Cheol-Ju
(2019)

'05~'16 oFDI data from 
270 state owned and 
143 private companies 
in China

Regressi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s 
electricity sector in 7 of the 16 
regions and carbon emissions in 
the region were causal

Li Jia-En, 
Yin-Ling, and 
Choi Young-jun 
(2019)

World Bank DB 112개 
자료
'90~'17 World Bank DB 
112 data

Regressi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FDI 
on the trade interests of each 
country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wa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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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분 구조와 경영 지배, 합작투자법인

의 성과 창출 동인, 합작투자법인 관련 통제, 합

작투자 파트너 간 관계 활성화, 그리고 합작투

자의 종결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

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

여 다수 기업 참여의 영향, 합작투자법인 설립 

과정, 합작투자법인 내부 경영 프로세스, 합작

투자법인 설립 혹은 청산 관련 시기 결정, 그리고 

합작투자법인의 후속 성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ong, forthcoming; 

Nippa and Reuer, 2019; Pisani, Caldart, and 

Hopma, 2017).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합작

투자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

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8>과 같다.

6)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전략적 제휴란 직접적인 지분 투자 없이 하

나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의

미한다. 다수의 파트너가 협력 관계에 참여하

여 제휴의 양상이 중층적 혹은 복합적일 경우, 

이를 네트워크라고 지칭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선도적 학

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제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 지식 수준이나 경쟁 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의 결과, 전략적 제휴

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적 속성을 지

닌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Contractor and Reuer, 2019; 

Hoffmann et al., 2018; Balachandran and 

Hernandez, 2018; Beamish and Lupton, 2016; 

Kale and Singh, 2009). 

창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역학회지”에 게

재되어 온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관련 19편

의 논문들 역시 제휴 성과 창출 동인, 제휴 파

트너 간 상호작용, 그리고 부품업체 네트워크

의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

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물류 혹

은 운송 분야 제휴의 특성, 환경친화적 협력 관

계,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연구

에서는 제휴 참여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유래된 

영향의 구체화, 기업 및 산업 차원의 가치 사슬

을 글로벌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디지털 기반 글로벌 플랫폼의 네

트워크적 특성과 운영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Kano, Tsang, and Yeung, 2020; Jacobides, 

Cennamo, and Gawer, 2018; Gomes, Barnes, 

and Mahmood,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전략적 제

휴 및 네트워크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

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9>와 같다.

Table 8.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Song Yun-Ah et al. 
(2008)

Companies listed 
in Euro & Korea 
Data Bank

Survey,
Regression

Transaction-relationship capital are 
more important than transaction-specific 
capital when making international joint 
investments in Korea

Lee Chol and Park 
Chan-Soo
(2010)

334 Companies 
listed in Ministry 
Knowlege 
Economy

Survey
SEM

Reduced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partners in international joint 
investment promote knowledge transfer 
rather than trust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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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국적기업경영 

다국적기업경영이란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

인 차원에서 본국과 현지국에서 수행되는 경영 

활동의 최적화와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경

영은 경영 활동의 범위와 성과 측면에서 국내 

경영과 크게 차별화 된다. 

다국적기업경영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

요 연구들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정책 방향, 다

국적기업의 전략과 조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입지 선정 및 조정, 다국적기업의 성과와 그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요인, 다국적기업 관련 이

론 체계의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기반 다국적

기업의 경영 스타일 관련 특성 등에 관하여 초

점을 맞추어 왔다(Pitelis and Teece, 2018; 

Hitt, Li, and Xu, 2016; Verbeke and Kano, 

2016; Teece, 2014; Nachum and Song, 2011). 

최근까지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어 온 다국적기업경영 관련 25편의 논문들 

역시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우위 

요소와 경영 전략 및 입지 선정,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친환경 정책 혹은 윤리 경영

의 영향, 경영 성과에 대한 다국적성의 영향, 중

국 등 신흥 시장 진출 다국적기업의 성과, 그리

고 한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경영 관리 및 지식 

창출 특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비즈

니스 네트워크인 종합상사의 미래 성장 전략, 

한국 자동차기업의 유럽 내 부품 물류 네트워

크 구축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다국적기업경영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

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

형의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전략 

유형 재설정,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본질적 역

량, 현지국 제도적 환경과 다국적기업의 상호

작용, 선진국 다국적기업과 신흥 시장 다국적

기업 간 경쟁,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

임 범위 확대 등에 간하여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Putzhammer et al., 2018; 

Table 9.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Strategic Alliance & Network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Han Neung-Ho 
and Park 
Myong-Sop
(2011)

120 Korean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Survey,
Regression

Network facilitation factors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affect network enhancement and then 
Network enhancement impacts 
innovation

Bae Hee-Sung 
and Lee 
Yang-Kee
(2014)

219 companies 
listed in KITA

Survey,
SEM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ernal 
cooperation, supplier cooperation) of 
Korean exporters has an impac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Kim Chang-Bong 
and Ding 
Hui-Cong (2015)

156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in Shandong 
Province, China

Survey, 
Regression

Operational and strategic partnership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process innovatio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al partne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Son In-Sung and 
Kim Si-Hyun
(2017)

556 Galaxy Note 
parts supplier’s 
stock price

AR analysis, 
Regressio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short-term 
performance, but the exploration for 
new technologies rather than the 
exploitation of existing technologies 
has an impact on exces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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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k, 2016; Angeli and Jaiswal, 2015).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다국적기

업경영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0>과 같

다.

8) 본사-자회사 관계 

본사-자회사 관계란 본국에 위치한 다국적기

업 본사와 현지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계는 본

사 주도, 자회사 주도, 그리고 본사 및 자회사의 

공동 참여 등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다국적기

업의 범세계적 네트워크 특성이 확대될수록 본

사-자회사 관계의 중요성 역시 따라서 증가한다.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현지 자회사의 역할과 영

향,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 현지 자회사의 전

략 및 조직 관련 주도권 확보, 현지 자회사의 

성과와 해당 영향 요인, 그리고 현지 자회사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

(Meyer, Li, and Schotter, 2020; Nuruzzaman, 

Gaur, and Sambharya, 2019; O’Brien et al., 

2019; Kostova, Marano, and Tallman, 2016).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본사-

자회사 관계 관련 12편의 논문들에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현지 자회사 성과 

결정 요인, 현지 자회사의 전략 특성, 그리고 현

지 자회사의 협상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

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

서는 현지 자회사의 성장과 현지 자회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하여 언급하

기도 하였다.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

을 반영하여 현지 자회사의 다양한 성과, 현지 

자회사의 역할 전환, 현지 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구조조정, 그리고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보완적 설명 논리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chmid and Morschett, 

forthcoming; Burger et al., 2018; Kostova, 

Nell, and Hoenen,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본사-자회

사 관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1>과 같다.

9) 지식 이전

지식 이전이란 기술, 노하우, 스킬, 프로세스 

등 다국적기업 지식이 본사 혹은 현지국의 자

Table 10.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MNCs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im Yong-Yul
(2010)

2160 samples from 
the Competitive 
Assessment Agency 
(WEF, IPS)

Cluster 
analysis,
ANOVA

Asian countries and European 
countries are divided into similar 
cultural types, and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fferences affects business

Kim Jae-Kyung 
and Lee 
Bong-Soo 
(2019)

145 foreign-
invested companies 
with R&D centers in 
Korea 

Survey, 
Regression

Marketing factors have a positive 
impact on R&D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performance

Kim Yong-Kuk, 
Park Keun-Sik, 
and Kim 
Jun-Seung
(2019)

5 TSR and TCR 
transport routes, to 
Korean carmakers 
H’s and K's 
subsidiaries in Europe

Interview, 
Scenario 
analysis,
Minimization 
model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optimizing the transport routes of 
Korea-EU auto parts, the Russian 
port of St. Petersburg is the most 
economical transportation method in 
terms of total logistics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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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 사이에서 옮겨가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

다. 글로벌 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 

이전의 중요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 이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

구들에서는 지식 이전에 대한 미시 혹은 거시 

차원의 영향 요인, 지식 이전의 방향, 지식 이전

의 유형, 그리고 지식 이전에 따른 미시 혹은 

거시 차원의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Cheong et al., 2019; Lind and Kang, 

2017; Andersson et al., 2015; Mudambi, 

Piscitello, and Rabbiosi, 2014).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지식 

이전 관련 13편의 논문들에서는 다국적기업으

로부터의 지식 이전 성과, 조직 특성 요소가 교

환이나 활용 등 지식 관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지식 이전에 대한 본사 혹은 자회사 특성의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

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수출을 통

한 무역과 지식 이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도 하였다. 

지식 이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

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

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지

식 이전의 구체적 과정, 지식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부서 신설이나 이나 관리자 파견

과 같은 다양한 조직화 수단의 지식 이전에 대

한 영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Zhou, Fey, and Yildiz, forthcoming; 

Bingham et al., 2015; Raab, Ambos, and 

Table 11.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MNCs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Lee Jang-Ho 
(2007)

102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KOSDAQ with 
overseas subsidiaries

Survey, 
Regression

The impact of resources, networking, 
strategy, contro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subsidiaries 
varies by investment motivation

Shin Hyun-Kil 
and Park 
Young-Ryeol
(2012)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Asia and 
ASEAN regions

Survey,
Regression

Subjectively perceived psychological 
distance factors, rather than those 
objectively recognized by the 
subsidiary's manager,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ubsidiary's 
performance

Table 12.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Transfer of Knowledg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Jae-Hyun, Han 
Chul-Hwan, 
and Seo 
Su-Wan
(2010)

Korean 
Logistics 
Company in 
Bohai Rim 
Region

Case study Korean logistics companies that have 
entered Bohai Rim Region share 
information through informal networks,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knowledge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integration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h Kum-Sik, 
Joh Min-Soo, 
and Park 
Byung-Il
(2017)

432 Dart’s 
data of 
subsidiarie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Survey,
Moderated 
regression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y and 
subsidiary willingness were found to be 
vital precedents for successful reverse 
transferring of local market information to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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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lman, 2014).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지식 이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

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2>와 같다.

10) 국제 재무

국제 재무란 외환 및 환율, 환위험 관리, 이

전 가격, 국제 조세, 다국적기업 시장 가치와 배

당 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글로벌 자금 

투자 등을 포괄한다.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규모와 입지가 확대

되면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재무관리 필요성

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제 재무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

구들에서는 국제경영 활동 관련 환율의 영향 

및 환위험 관리, 글로벌 금융 제도의 변화 내용

과 영향, 글로벌 금융 상품의 위험 프리미엄, 다

국적기업의 지배구조 특성과 자본 비용, 다국

적기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과 투자 위험 관리, 

글로벌 조세 환경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 관리 

전략, 글로벌 관점의 이전 가격 설정 및 조정, 

그리고 국제 무역 금융의 유형과 활용 등에 관

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Puck and 

Filatotchev, forthcoming; Kohlhase and Pierk, 

2020; Davies et al., 2018; Lindner, Müllner, 

and Puck, 2016; Song, Lee, and Makhija, 

2015; Shao, Kwok, and Guedhami, 2010; Faff 

and Marshall, 2005).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어 온 국제 재무 관련 30편의 논문들 역시 한

국 기업의 국제 재무 위험 관리, 기업회계기준 

변화가 재무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금리 및 환율 변동성 영향 요인, 환율 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투자 활동에 대한 기업지

배구조의 영향, 조세 피난처의 구조적 특성, 그

리고 신디케이트 금융 관련 위험 프리미엄 등

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

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대

금 결제방식, 한중일 국제 팩토링 비교 분석, 한

국 외국환 관련 은행의 위험 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Table 13.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Financ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Choi Bong-Ho 
and Lee 
Gi-Whan
(2015)

Maximum period 
of time for IFS 
data published 
by the IMF on 
9 national 
inflation rates 
and nominal 
interest rates

Threshold 
co-integration 
test,
Threshold error 
correction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timing and 
strength of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in order to ensure continued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ies

Choi 
Kwang-Ho
(2018)

155 exporting 
SMEs in Korea

Survey,
Regress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ayment characteristics, transaction 
items, transaction amount, and risk 
management factors on the credit card 
payment method, remittance payment 
method, and collection payment method 
of SMEs in Korea

Jung 
Moon-Hyun
(2018)

‘01~‘15, 1566 
Monthly data, 
including 
statistics from 
the 9 East 
Asian countries 
and etc.

Pannel 
co-integration 
test,
DOLS & FMOLS 
pannel 
regression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e 
of foreign exchange hedging increases 
trade because they reduce uncertainty in 
exchange rates, but after the financial 
crisis, volatility in exchange rates 
increases uncertainty, which negatively 
affect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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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무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 가치 사

슬 재구축과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 최적 글

로벌 조세 입지 관련 전략적 대응, 금융 관련 

제도적 환경의 주요 내용과 영향, 신흥 시장 다

국적기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과 기업지배구조, 

조세 전략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 그리고 다

국적기업의 탈세 시도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Kemme, Parikh, and 

Steigner, forthcoming; Foss, Mudambi, and 

Murtinu, 2019; McGaughey and Raimondos, 

2019; Cumming et al., 2017; Khlif and Achek, 

2015).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 재무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

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3>과 같다.

11) 글로벌 경영진

글로벌 경영진이란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본사 경영진 혹은 현지국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선임, 육성, 보상, 이직,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 등을 포함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협

력과 인수합병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면

서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

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글로벌 전략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 영향, 현지 자회사에 대한 최고경영진 선임 

및 교체, 기업 다국적성 구성 요소로서의 최고

경영진,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자산 특성, 최고

경영진 구성 측면의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 

국제화에 과정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영향, 그

리고 최고경영진의 글로벌 리더십 특성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Thams, Chacar, 

and Wiersema, forthcoming; Bebenroth and 

Froese, forthcoming; Kunisch, Menz, and 

Cannella Jr., 2019; Li and Lo, 2017; Bird and 

Mendenhall, 2016; Greve, Biemann, and 

Ruigrok, 2015; Hutzschenreuter and Horstkotte, 

2013; Barkema and Shvyrkov, 2007).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글로

벌 경영진 관련 6편의 논문들에서는 현지 자회

사 CEO 선임, 수출제조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 

보상 효과, 경영 성과 관련 외국계 투자기업 

CEO 국적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협상가로서 

최고경영진의 자질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

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

라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다국

적기업경영 관련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차이, 다국적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조절 효과, 현지 자회사 경영진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신흥 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

진 특성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arabi et al., forthcoming; Chittoor, 

Aulakh, and Ray, 2019; Cui et al., 2015; Hou, 

Li, and Priem, 2013).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글로벌 경

영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

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4>와 같다.

Table 14.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Global Top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im 
Kyoung-Ae 
and Kim 
Joo-Tae (2010)

KIS-Value panel 
data of 673 
Inward FDI 
frims in Korea 

Regression In relation to CEO replacement of inward 
FDI companies in Korea, CEO’s 
nationality has som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Kim 
Dong-Soon 
and Lim 
Seo-Ha (2016)

KIS-Value data 
of 443 KOSDAQ 
SMEs

Regression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ion and 
overconfidence of Korean export 
manufacturing SMEs’ CEO is positive, 
and CEO compens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future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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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인적자원관리

국제인적자원관리란 국경을 넘어 인적자원

을 선발, 채용, 유지, 이동, 교육훈련, 보상, 승

진, 그리고 이직시키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또

한, 글로벌 팀의 구축과 운용, 업무 수행 관련 

최선의 실행 전파, 글로벌 혹은 현지국 차원의 

조직문화 관리 혹은 조직변화 관리 등을 포괄

한다.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현지 자

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실행과 영향 요인, 현지 

파견자 혹은 본사 복귀자 관리, 현지 채용인 관

리 및 절차적 공정성, 경영 성과에 대한 인적자

원관리의 영향, 그리고 다국적팀 관리 등에 관

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Reiche, Lee, and 

Allen, 2019; Caligiuri and Bonache, 2016; 

Cascio and Boudreau, 2016; Tung, 2016). 

창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인적자원관리 관련 19편의 논문들 역시 

다국적기업 구성원의 조직 및 리더 관련 인식

과 태도, 인적자원 현지화의 특징과 영향, 파견 

관리자의 현지 적응, 경영성과에 대한 인적자

원의 영향, 그리고 중국 기업 근로자의 조직 관

련 인식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

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한국 기

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변화, 외국

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문화 적응 등을 살펴보

기도 하였다.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다국적기

업의 전략과 국제인적자원관리 간의 합치성, 

지식 이전 혹은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국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 현지 파견자의 성과 구

체화, 신흥 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국제인적

자원관리 특성, 글로벌 인재의 이동과 영향, 그

리고 다국적팀 관리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awai and Chung, 2019; Santistevan and 

Josserand, 2019; Takeuchi, Li, and Wang, 

2019; Meyer and Xin, 2018).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인적

자원관리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

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5>와 

같다.

Ⅴ.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앞서 창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

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관하여 세부 연구 영역별로 정리하고, 세부 영

역별 글로벌 연구 흐름과 비교해 보았으며, 향

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지

Table 15.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Jong-Wook, Kim 
Hak-Cho, and 
Lee Ji-Seok
(2013)

645 employees from 
companies in 
Korea, China, 
Japan, India, 
Philippines, etc.

Survey, 
ANOVA

Cultural homogeneity among Asian 
countries as well as cultural 
heterogeneity were discovered

Kang 
Kyung-Goo and 
Kim Jung-Hoon
(2015)

275 teams of firm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Regression Political skills of the department leader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department members

Kim Dae-Gon 
and Kim 
Hag-Min (2019)

449 employees of 
export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Regression, 
SEM

Inclusive leadership contributes to 
business performance by forming an 
atmosphere of friendly influence within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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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국제

경영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살펴

볼 것이다. 

1. 무역과의 관련성 강화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

분히 독립된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리고 설명 논리 체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

해서, 국제경영 분야 연구는 자체적인 패러다

임 하에서 수행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무역학회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무역과의 연결 고리가 반영되고 있거

나 혹은 부각될 수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역과의 연결고리란 국제경영 이외의 

다양한 무역학 분야와의 인과적 관련성 혹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

운 무역 정책이 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무역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혹은 

무역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국제경영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 

최근 들어 다양한 변화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래 기술의 상업화 진전, 저성

장의 보편화, 지역 간 전염병 확산, 국가 간 갈

등의 심화, 확대되는 반글로벌화 논의,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도권 약화 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제경영에 대한 미래 변화의 영향이다. 그리

고 두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한 국제경영의 영

향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지역 간 전염병 확산

이나 반글로벌화 (anti-globalization) 분위기의 

확대가 기업 국제경영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

여, 국제경영 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미래 기술 

상업화의 정도, 저성장의 가속화 지연 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제화 혹은 다국적기업 경영과 관련

하여, 국제 신규 벤처 (international new 

venture) 및 태생적 글로벌 (born-global) 현상

의 보편적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다

국적기업 (micro-Multinational)의 등장이나 태

생적 디지털 (born-digital) 현상의 글로벌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won Ki-Hwan, 2008/2018). 

3. 연구 방법의 다변화 

무역학 분야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가 발

전 가속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무역학회지”에 

게재되고 있는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이 채택하

고 있는 연구 방법 역시 엄밀성을 더해가고 있

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 94편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87편이 계량 분석 방법을 채택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전 

가속화 시기에 부합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경영 분

야는 앞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연구 주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는 새로운 설명 논리의 도출이나 기존 설명 

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수불가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밀한 계량 분석 못지않게 더욱 현실 지향적

인 질적 연구와 더욱 통합적인 개념 분석이 국

제경영 분야 연구에 접목될 필요가 있다(Kwon 

Ki-Hwan, 2007; Kwon Ki-Hwan and Lee 

Choon-Woo, 2008). 

이와 관련하여, 국제 신규 벤처의 국외 진출 

동인과 성과 창출 원동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Oviatt and McDougal 

(1995)의 다중 사례 연구와 신흥시장 기반 다국

적기업의 환경, 전략, 핵심역량, 그리고 사업 추

진 및 성과 창출 방식을 규정했던 Luo and 

Tung (2007)의 개념적 연구가 보여준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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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시기 상 적절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기존 연구의 보완 및 심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고

려할 때 국제경영 분야에는 여전히 기존 연구

를 보완하거나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충

분히 수행되지 않았던 국제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본사-자회사 관계, 지식 이

전, 글로벌 경영진, 그리고 국제인적자원관리 

등의 세부 연구 영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

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

진의 임면과 경영진의 구성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본사 관리자의 현지 자회사 경영자

로의 파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제3국 관리자 혹은 조직 외부 관리자의 현지 자

회사 경영자로의 파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현지 자회사 경영자의 사퇴 혹은 해

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사 경영진의 변화가 현지 자회사 경영진의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현지 자회사 경영진에서 본

사 파견 경영진, 현지 출신 경영진, 혹은 제3국 

출신 경영진의 비중이 현지 자회사 운영과 성

과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진 사

이의 차이 혹은 다양성이 현지 자회사의 성과 

창출과 성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본사 경영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

중이 현지 자회사 경영진 임면이나 구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글로

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 방식,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경영, 국제 재무 등의 세부 영역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연구의 가능성이 제

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국

가 간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집중하는 최근의 

흐름에 더하여 기술 변화와 정치 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Kwon 

Ki-Hwan, 2018).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AI, 

Big Data, Block Chain, Robotics, 5G, 그리고 

3D Printing 등이 기업의 국제경영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국제경영과 무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

의 자국우선주의 확대, 중국의 부패 척결 노력, 

상당 수 신흥시장의 정치적 불안정 심화, 성장 

신흥시장의 독립 노선 추구,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대응,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의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기업의 국제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국제경영과 

무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노력들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국제경영 이론에 대한 

탐색 및 정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내부 영역 간 상호작용 

복잡한 현실 세계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

고 의미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각들

을 결합시키거나 제3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연구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려

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경영 분야 연구

와 관련하여, 국제경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 간의 결합 가능성에 관하여 우선 생

각해볼 수 있다.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 간 결합 가

능성을 고려한 연구란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

화, 진입방식 등등 앞서 살펴본 12개 세부 영역

들 간의 인과 관계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이 해당 

기업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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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편적 가설만을 검증할 것이 아니라 ‘기업

이 보유한 핵심역량과 해당 기업의 수출 성장 

간 긍정적 관계를 기업의 국제합작투자 경험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조절 효과 가설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지 출신 경영진 선임이 신흥시장 현지 사업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일차원적 가

설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현지 출신 경영진 

선임이 신흥시장 현지 전문가에 대한 채용의 

확대와 현지 자회사의 외부 제휴 네트워크 구

축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

해 현지 사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매개 효과 가설에 관하여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외부 연구 영역과의 결합 

연구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경영 분야와 여타 분야

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제경영 분야와 여

타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란 국제경영

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함에 있어서 

국제경영 분야의 기존 이론들만이 아니라 경영

학의 여타 분야 혹은 여타 학문 분야의 이론들

을 원용하거나 국제경영 분야 이론들과 결합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의 의지, 기업의 핵심역량, 

현지 시장의 매력도 등을 진출 대상 국가를 선

정하고 해당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했던 기존 주장들과 

달리,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최근 들어 중요성

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가적 기회 관리 

(entrepreneurial opportunity management)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지국 시장 진출에 관

한 새롭고 보완적인 설명 논리를 구축해볼 수

도 있을 것이다(Ardichvili, Cardozo, and Ray, 

2003; Eckhardt and Shane, 2003; Shane and 

Venkataraman, 2000; Short et al., 2010). 

구체적으로, 기업가적 기회 인지 및 창출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업 기회를 구체적인 수익 확보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회 관리의 과정 측면을 부

각시키고 있다(Kwon Ki-Hwan and Kwon 

Ki-Hoon, 2011; Hong Tae-Wha, Choi 

Young-Jun, and Kwon Ki-Hwan, 2010). 여기

서 기회 관리의 과정이란 기업가의 인지, 발견 

혹은 창조를 통한 기회 확인 단계, 기회 개발 

및 구조화 단계, 구조화 된 기회에 대한 평가 

단계, 그리고 후속 의사결정을 위한 피드백 단

계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회 관

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점 요인으로 기업

가적 촉각 (entrepreneurial alertness)의 중요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가적 촉각이란 

언제, 누구와 함께, 예상되는 사업 위험을 어떻

게 최소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원 투입으로, 

어떤 유형의 고객 가치를 구체화하여, 어떤 고

객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공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업가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지칭한다(Kirzner, 1979; McMullen and 

Shepherd, 2006; Tang, Kacmar, and Busenitz, 

2012). 그리고 기업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으로 창의성이나 긍정적 사고와 같은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업종 근속이나 시장 참

여 경력 혹은 고객 대응 노하우와 같은 기업가

의 과거 비즈니스 경험, 그리고 동료 집단의 유

형이나 참여 커뮤니티의 전문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기회 관리 논의에 따르자

면, 현지국 시장 진출은 특정 시점에서의 몇 가

지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립된 전략 계획과 새롭게 추가

된 전략 실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적으

로 구조화되어 가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연속적 

과정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학이론, 국제정치학이론, 역사철학이론 등

의 국제경영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역시 탐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75년 창간 이후부터 2019

년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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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국제경영 분야를 

12개 세부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성과가 “무역학

회지”에 게재된 시기, 국제경영 분야의 논문들

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빈도, “무역학회지” 

게재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의 세부 연구 주제, 

그리고 “무역학회지” 게재 국제경영 분야 논문

들의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비판적 문헌 고찰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선도적인 글로벌 

학술지에 나타난 최근의 연구 흐름과 “무역학

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 간

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연구 주제 및 

내용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 문

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ⅰ) 무역과

의 연계성 강화, (ⅱ)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연

구, (ⅲ) 연구 방법의 다변화, (ⅳ) 기존 연구의 

보완 및 심화, (ⅴ) 국제경영 세부 연구 영역 간 

상호작용, 그리고 (ⅵ) 국제경영 이외 외부 연

구 영역과의 결합 등을 국제경영 분야의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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